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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아리셀 참사 판결을 경영자의 '패가망신'으로 표현하고 '간첩 사건'에 비교한 

우재준 의원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사죄하라! 
  

어제(2025. 10. 15.)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아리셀 참사 

1심 판결의 징역 15년 형량을 두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람(근로자)이 다치면 나는 잡혀가고 

패가망신한다"며 "간첩 혐의보다 높게 (형을) 받았다"는 충격적 발언을 하였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폄하하고, 중대재해의 본질을 왜곡한 반인권적 망언으로 우리 위원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리셀 참사는 경영진이 생산량 증대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위해 고의로 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이다. 법원에서도 '예고된 인재'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으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우재준 의원은 23명의 노동자가 화재 속에서 비상구를 찾지 못하고 희생된 참사 앞에 사업주의 처벌을 

'패가망신'이라며 개인의 경제적 손해로 치환하였다. 이는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조적 살인의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며, 생명의 가치보다 사업주의 재산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왜곡된 인식을 보여준다. 

 

또 아리셀 참사 판결을 전혀 관련이 없는 간첩 혐의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며 '과하다'고 발언하는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려다 최소한의 상식과 인간적 연민을 스스로 

파괴한 것이다. 참사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 

http://minbyun.or.kr
mailto:admin@minbyun.or.kr


것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우재준 의원에게 이번 발언의 부적절성을 인정하고 즉시 발언을 철회할 것과, 유명을 달리한 

23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9명의 부상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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